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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를 중심으로*

김 보 람 이 경 숙† 박 진 아 이 지 성

서울시립은평병원 한신대학교 한신아동부모상담연구소 한신대학교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문제행동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차이는 시설

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시설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만 5-6세 아동 80명(남아 47명, 여아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한국아동

인성검사(Korea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와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성 특성에 있어 시설보호 남아는 일반가정의 남아에

비해 우울과 과잉행동과 자폐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고 자아탄력성이 더 낮고,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문

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화 증상을 덜 보이며 가족관계 지각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 여아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더 낮고 우울과 정신증 및 자폐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화 증상을 덜 보이며 가족관계 지각이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경우 시설보호 남아는 일반가정 남아에 비해 더 공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기술

은 더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인 반면, 불안과

내면화 행동문제는 덜 보이며 사회적 기술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아동의 남녀 차를 살

펴본 결과, 시설보호 남아는 여아에 비해 오히려 불안과 위축 등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사회

적 관계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화 증상과 정신증을 더 많이 보이

고 가족관계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시설보호 아동, 인성, 정서 및 행동문제,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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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격발달과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는

곳은 가정이다.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아동은

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

으며 양육되어 지고 있지만 최근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안정된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할 아

동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국가가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

정이 증가하고 있다 (노명숙, 2005).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입양, 가정위탁과 같이 정서

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보호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설보호아동

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50% 이상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04). 이와 같은

가정환경의 변화와 부모와의 관계단절은 시설

양육아동으로 하여금 일반아동과는 다른 경험

을 하게함으로 정서․행동발달에 다양한 부적

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김현용,

윤현숙, 노혜련, 김연옥, 최균, 이배근, 1997;

Vorria, Rutter, Pickles, Wolkind, & Hobsbaum,

1998). 즉 가정환경의 변화는 아동의 정서발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이나 불안,

자아정체감 혼란 등의 정서문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아동의 정서문제는 비행, 공격성의 행

동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부모나 가정

으로부터 떨어져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설은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의

장소로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

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가정아동들과는 다른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김현용

외, 1997). 또한 대부분 시설에 입소되는 아동

들은 가정불화, 학대, 유기 등으로 상처를 받

아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입소하게

되는데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환경은 대규모

집단생활로 정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없

고,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양육

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Dalbosco & Hutz, 2000; MacLean, 2003)가

많은데, 시설보호아동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

면 대부분의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

다 학업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한상

경, 1984; 노명숙, 2005), 정서지능도 일반아동

보다 떨어져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석주

영, 안옥희, 박인전, 2003). 또한 시설보호아동

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결핍이 나타나

고 (유미숙, 1980; 유미애, 1999), 부모와의 분

리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타인과 안

정적인 애착형성이 어렵다 (Mash & Wolfe,

1990; 권세은, 2002 재인용). 또한 시설양육아

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낮은 성취동기와 낮

은 자아개념, 부주의, 산만함, 파괴적, 충동적,

고립 등의 성격적 특성을 보이고(유미숙,

1980; 이만종, 1983; 이성한, 1982; 장병림,

1982; 한상경, 1984), 공격성과 비행 등으로 나

타나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사회적 미성숙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노혜련, 장

정순, 1998), 자기조절 능력이 낮아서 여러 가

지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방현주, 2006;

정선욱, 2002). 또한 이들은 입양된 후에도 사

회적, 행동적 이상성을 보이고(Fisher, Ames,

Chisholm, & Savoie, 1997; O'Connor, Bredenk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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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ter, & the ERA Study Team, 1999),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의 문제를 나타내며(Kreppner,

O'Connor, Rutter, Beckett, Castle, & Croft, 2001),

애착 장해(Chisholm, 1998; Chisholm, Carter,

Ames, & Morison, 1995; O'Connor et al., 1999)와

자폐와 유사한 증상까지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Rutter, Anderson-Wood, Beckett, Bredenkemp,

Castle, & Groothues, 1999). 그렇다면 모든 시설

보호 아동들은 정서적인 어려움과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부적응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일까? 소수의 연구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

와는 달리 최근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들

도 일반가정아동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행동

적 문제없이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

가 발표되고 있다(유광수, 2001; 최일경, 1996).

따라서 실제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가정양육 아동에 비해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재검증

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설양육아동의 성격 및 문제행동특

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변인 중에

하나로 아동의 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아동

의 발달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행동문제의 발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Keenan & Shaw, 1997; Zahn-Waxler, 1993;

Zoccolillo, 1993), 아동의 성은 성격특성과 문제

행동의 표현과 발달경로가 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다루어지

기 때문이다(조현춘, 송영혜, 조현재, 2003).

우선, 일반아동 행동문제의 성차에 관한 연

구들을 살펴보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

반항적 행동, 과잉행동, 불복종과 같은 문제를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슬픔,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를 더 많이 보인

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숙령, 1997; 윤주화, 이

종희, 1999; Fagan, 1990; Lahey, Goodman,

Schwab-Stone, Waldman & Bird, 2000). 또한 공

격성,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데 반

하여, 우울, 위축, 부끄러움, 불안과 같은 내면

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숙, 신의진, 전

연진, 박진아, 2004; Crijnen, Achenbach, &

Verhulst, 1997; Mouton-Simien, McCain, & Kelly,

1997). 마찬가지로 시설양육아동 성격 및 문제

행동특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미숙(1980)은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

동의 성격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각 요인별 임상척도에서의 차이

가 크다고 보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보호시설이

라는 환경적 특성은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에

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

다. 또한 보육시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고(최은경, 오수성, 2006), 시설남아의 우

울, 불안 문제가 일반남아보다 많고, 시설여

아의 비행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

미애, 1999). 그러나 성에 따른 아동의 성격

및 문제행동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

행 연구결과(Achenbach & Edelbrock, 1981;

Duncan, Brooks-Gunn, & Klebanov, 1994; Weisz,

Suwanlert, Chaiyasit, Weiss, Achenbach, & Walter,

1987)들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성에 따른 연구

결과들이 서로 각기 상이한 것을 통해볼 때,

시설양육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에 앞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

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성격 및 문

제행동특성의 성차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성

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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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연령대를 주로 살

펴보았다. 그러나 정서 및 행동문제의 조기발

견과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보다 어

린 연령인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

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들의 성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선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

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뒤, 시설아동의 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시설양육아동의

심리 정서적 건강과 보다 기능적인 사회적응

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 아동의 인

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1-1.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가정양육 남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시설양육 여아와 일반가정양육 여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 아동의 정

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2-1.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가정양육 남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2-2. 시설양육 여아와 일반가정양육 여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시설양육아동은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으

로 구분되는데, 시설양육아동은 서울 소재 시

설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만 5-6세 아동 80명

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아동은 서울과 경기

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4-7세 아동 5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시설양육아동의 평균연령은

6.34세로 성별은 남아 47명(58.8%), 여아 33명

(41.3%)이고, 시설 입소기간은 5년 미만이 11

명(13.7%), 5년 이상 6년 미만이 12명(15.0%), 6

년 이상이 57명(71.3%)이었다. 친부모와의 만

남이 있는 아동이 5명(6.2%), 만남이 없는 아

동이 75명(93.8)이고, 시설 내 친형제, 자매가

있는 아동이 3명(3.7%), 친형제, 자매가 없는

아동이 77명(96.3)이었다. 또한 일반아동의 평

균연령은 6.03세로 성별은 남아 21명(42%), 여

아 29명(58%)이었다. 또한 시설양육 아동의 인

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측정을 위해 아동의

담당 보육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변 인 구 분

시설보호아동

(N=80)

일반가정아동

(N=50)

빈도(%) 빈도(%)

성 별
남

여

47(58.8)

33(41.2)

21(42.0)

29(58.0)

연 령
5세

6세

8(14.5)

72(85.5)

28(56.0)

22(44.0)

입소

기간

1년-4년

5년

6년

11(14.2)

12(15.3)

57(71.5)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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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로서 본 연구대상 아동이 입소한 직후부터 지

속적으로 대체양육자로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왔으므로, 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대해 신뢰로운 보고를 할 것으로 추측

되었다. 일반아동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

펴보면, 80% 이상이 30대 연령, 대졸학력이상

이었으며, 64%가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본 연

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하

였다.

연구도구

아동의 인성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김승태 외(1997)가 제작한 한국

아동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최근

6개월간 아동과 같이 생활한 보호자가 아동의

발달수준, 정서상태, 행동특성, 대인관계 및

현실접촉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아동의 인성

을 살펴보는 척도로 총 255문항으로 4개의 타

당도 척도와 1개의 자아탄력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척도들은 지

적발달과 관련된 영역을 측정하는 언어발달척

도(VDL)와 동작발달척도(PDL), 정서와 관련된

세 영역 불안척도(ANX), 우울척도(DEP), 신체

화척도(SOM), 행동과 관련된 두 영역 비행척

도(DLQ), 과잉행동척도(HPR), 정서와 관련된

두 영역 가족관계척도(FAM), 사회관계척도

(SOC), 현실 접촉과 관련된 두 영역 정신증척

도(PSY), 자폐증척도(AUT)로 구성되어 있다. 보

호자는 아동과 관련된 문항을 읽고 아동에게

해당되면 ‘그렇다’에 아니면 ‘아니다’에 답하

도록 하여 반응한 문항의 수가 그 척도의 원

점수가 된다. 11개의 임상척도들과 4개의 타

당도 척도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나타남을 의미하고, 자아탄력성 척도는 수치

가 높을수록 적응능력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낮을수록 적응능력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아동의 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실생활에서 부적응적으

로 보이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Kamphaus와 Reynolds

(1992)가 개발한 BASC(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를 이경숙, 신의진, 신동주,

전연진, 박진아(2003)가 번안, 수정하여 타당화

한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이다. 이 도구는 만 2세 6개월에서

18세까지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평가 척도이다. 본 도구는

임상적 척도와 사회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임상적 척도에는 적대적 방법으로 타인

을 위협하는 행동 경향을 측정하는 공격성,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과잉행동, 일상 활동 수행의

무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행, 슬픔,

자살 생각을 측정하는 우울, 실제 또는 일상

적인 문제에 대해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경

향을 측정하는 불안, 쉽게 산만하고 집중이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집중 문제, 미성

숙하거나 이상한 방법 또는 환청, 환각과 같

이 정신병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

정하는 비전형적 문제, 작은 신체문제와 불편

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불평하는 경향

을 측정하는 신체증상, 타인을 피하여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위축 등 8

개의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

적응 척도로는 가정, 학교에서 또래 및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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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측정하는

사회적 기술 척도가 있다. 각 문항은 영유아

가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 0점, 가

끔 보인다면 1점, 자주 보인다면 2점, 거의 언

제나 보인다면 3점을 주는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척도

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의 BASC의 각 하위 척도별 문항 수와 점수

범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지능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한 인

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설보호아동과 일반아동의 지능을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Wechsler(1974)가 개정한

WISC-R(The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Revised)을 한국교육개발원(1991)에서

우리 문화에 맞게 표준화한 아동용 지능검

사인 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EDI-WISC)를 심

리학 전공의 석사과정생 2명이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시설아동(M=99.7, SD=12.36)과 일반

아동(M=117.96, SD=12.66) 모두 경계선 수준

인 70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05년 8월 초

부터 11월 말까지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 시설

1곳과 유치원 3곳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고,

시설양육아동은 아동의 입소 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왔던 대리양육자에게, 일반아동은

부모에게 각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과 정서

척도 유형 행동문제 유형 문항수 점수 범위

임상척도

외현화

행동문제

공격성 11 0 - 33

과잉행동 13 0 - 39

합 24 0 - 72

내재화

행동문제

우울 10 0 - 30

불안 11 0 - 33

신체증상 8 0 - 24

합 29 0 - 87

기타 문제

위축 9 0 - 27

주의집중문제 6 0 - 18

비전형적 문제 4 0 - 12

적응척도 적응기술 사회적 기술 7 0 - 21

계 79 0 -237

표 2. BASC 하위 척도의 문항수와 가능한 점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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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동문제의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분석에 앞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

육 아동의 지능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 간의

지능에 대한 t검정을 한 결과, 지능의 모든 영

역에서 일반가정아동이 시설보호아동보다 높

은 결과를 나타냈고, 동작성 소검사 중 토막

짜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를 제외한 모든 소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전체지능 지수

(t=-8.120 p<.001)가 낮게 나타났고, 언어성 지

능(t=-10.892, p<.001)과 동작성 지능(t=-3.329,

p<.01)도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낮

은 지수를 나타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은 일

반가정아동에 비해 상식(t=-7.905, p<.001)과

공통성(t=-10.979, p<.001), 산수(t=-3.163, p<

.01), 어휘(t=-11.154, p<.001), 이해(t=-6.206,

p<.001), 빠진곳찾기(t=-4.821, p<.001), 차례맞

추기(t=-7.009, p<.001) 소검사에서도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과 정

변 인

시설보호아동

(N=80)

일반가정아동

(N=50) t검정

M(SD) M(SD)

전체지능 99.70(12.36) 117.96(12.66) -8.120***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94.09(11.45)

106.24(13.63)

117.18(12.25)

114.50(13.99)

-10.892

-3.329

***

**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

9.78(2.38)

8.89(2.35)

9.16(2.99)

8.33(2.27)

8.74(2.83)

9.48(2.22)

8.94(2.21)

12.24(3.56)

11.95(2.96)

11.14(3.32)

13.64(2.91)

14.00(2.91)

10.72(2.186)

13.42(2.91)

11.72(2.38)

11.44(2.33)

11.72(2.186)

13.10(3.77)

12.46(2.45)

11.28(2.22)

-7.905

-10.979

-3.163

-11.154

-6.206

-4.821

-7.009

-1.313

-1.018

-.293

***

***

**

***

***

***

***

**p<.01, ***p<.001

표 3.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간의 지능에 대한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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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설양육

남아와 일반아동 남아, 그리고 시설양육 여아

와 일반아동 여아별로 각각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 내에서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인

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시

설양육남아의 경우 일반아동 남아에 비해 언

어발달(t=2.04, p<.05), 우울(t=2.59, p<.05), 과

잉행동(t=2.88, p<.01), 사회관계(t=2.72, p<.01),

자폐증(t=2.77, p<.01) 척도 점수가 일반남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반면, 자아탄력성(t=

-5.58, p<.001), 신체화(t=-2.85, p<.01), 가족관

계(t=-4.44, p<.001) 척도 점수는 일반남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양육 남아는 일반아동 남아에 비해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으며, 우울과 과잉행동 및

자폐적 특성이 더 높고, 사회적 관계는 더 부

적응적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시설양육여아의 경우 일반아동 여아

에 비해 우울(t=2.43, p<.05), 정신증(t=2.28,

p<.05), 자폐증(t=3.22, p<.01) 척도 점수가 유

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반면, 자아탄력성

(t=-4.76, p<.001), 신체화(t=-2.45, p<.05), 가족

관계(t=-4.81, p<.001) 척도 점수는 유의한 수

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 일반아동 여아에 비해 우울, 정신증, 자

폐적 특성은 더 높은 반면, 자아탄력성과 신

체화 특성이 더 낮고, 가족관계갈등이 오히려

더 적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양육아동

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

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시설양

육 남아의 경우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공

격성(t=3.76, p<.001)과 위축(t=2.00, p<.05) 점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적 기술(t=-4.95, p<.001) 점수는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

일반가정양육 여아에 비해 공격성(t=3.14,

p<.001) 점수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안(t=-4.13, p<.001), 신체화(t=-3.31,

p<.01), 내면화 행동문제(t=-2.90, p<.01)는 유

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

제의 차이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인성의 경우 시

설양육남아는 시설양육여아에 비해 불안(t=

3.59, p<.01), 사회관계척도(t=2.40, p<.05)가 유

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신체화척도

(t=-2.02, p<.05), 가족관계척도(t=-2.86, p<.01)

와 정신증(t=-4.85, p<.001) 척도 점수는 유의

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정서 및 행동문

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

과는 표 7과 같다. 시설양육아동 남아의 경우

에는 시설양육아동 여아에 비해 불안(t=4.72,

p<.001), 위축(t=2.06, p<.05)과 내면화 행동문

제(t=3.36, p<.001) 점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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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시설양육아동 일반아동

t
N M(SD) N M(SD)

자아탄력성

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자폐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38.89(10.99)

41.36(12.33)

47.85(11.44)

50.21(11.66)

44.17(11.21)

43.00(11.27)

50.06(10.50)

41.55(10.37)

49.15(12.81)

45.64(12.13)

36.89( 7.13)

39.91( 5.73)

51.89(13.17)

48.30(12.73)

48.28(12.24)

44.24(15.88)

28.77( 2.54)

30.91( 3.74)

50.17(10.47)

44.21(11.61)

31.72(20.60)

48.97(10.95)

49.21( 9.98)

49.72(11.3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55.33(11.74)

55.75( 9.60)

41.95(10.08)

46.46(10.33)

44.43(10.36)

43.13( 9.20)

46.95(11.36)

44.88( 9.24)

40.43(12.80)

38.46( 9.22)

43.90(10.21)

45.13( 9.20)

47.24( 7.41)

43.75( 7.65)

40.52( 9.21)

39.38(10.67)

41.71(13.26)

42.46(11.33)

43.05( 8.70)

44.08( 9.66)

31.48(16.59)

44.25( 3.93)

43.24( 7.28)

41.75( 4.90)

-5.58

-4.76

2.04

1.26

-.09

-.05

1.10

-1.25

2.59

2.43

-2.85

-2.45

1.85

1.68

2.88

1.38

-4.44

-4.81

2.72

.04

.05

2.28

2.77

3.22

***

***

*

*

*

**

*

**

***

***

**

*

**

**

*p<.05, **p<.01, ***p<.001

표 4.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검증

하위영역
시설양육아동 일반아동

t
N M(SD) N M(SD)

우울

불안

신체화

내면화

공격성

과잉행동

외현화

위축

주의집중

비전형적

사회적기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47

33

7.47(4.29)

6.15(3.62)

7.23(4.43)

3.42(2.77)

2.30(2.58)

1.79(1.73)

16.79(7.86)

11.36(5.84)

7.47(4.47)

6.15(5.44)

10.66(5.68)

10.82(6.73)

18.13(9.10)

16.97(10.20)

8.38(3.33)

6.70(3.97)

5.87(3.29)

5.87(3.29)

.91(1.18)

.94(1.20)

8.40(3.22)

9.79(3.1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21

24

5.95(3.53)

6.50(4.15)

6.24(3.35)

7.00(3.76)

3.38(2.09)

3.42(1.98)

15.57(7.49)

16.92(7.96)

4.14(2.74)

2.79(2.45)

10.62(6.85)

10.67(4.83)

14.76(7.88)

13.46(6.39)

6.62(3.43)

7.46(4.49)

4.29(2.83)

4.63(2.36)

.48( .68)

.58( .72)

12.33(2.52)

13.42(2.67)

1.42

-.34

.92

-4.13

-1.69

-3.31

.60

-2.90

3.76

3.14

.03

.09

1.47

1.49

2.00

-.68

1.91

1.00

1.59

1.30

-4.95

-4.60

***

**

**

***

**

*

***

***

*p<.05, **p<.01, ***p<.001

표 5. 시설양육아동과 일반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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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시설보호 남자아동

(N=47)

시설보호 여자아동

(N=33) t검정

M(SD) M(SD)

우울

불안

신체화

내면화

공격성

과잉행동

외현화

위축

주의집중

비전형적

사회적기술

7.47(4.29)

7.23(4.43)

2.30(2.58)

16.79(7.86)

7.47(4.47)

10.66(5.68)

18.13(9.10)

8.38(3.33)

5.87(3.29)

.91(1.18)

8.40(3.22)

6.15(3.62)

3.42(2.77)

1.79(1.73)

11.36(5.84)

6.15(5.44)

10.82(6.73)

16.79(10.20)

6.70(3.97)

5.87(3.29)

.94(1.20)

9.79(3.12)

1.44

4.72***

1.06

3.36***

1.19

-.11

.53

2.06*

.47

-.09

-1.92

표 7.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른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검증

변 인

시설보호 남자아동

(N=47)

시설보호 여자아동

(N=33) t검정

M(SD) M(SD)

자아탄력성

언어발달

동작발달

불안척도

우울척도

신체화척도

비행척도

과잉행동척도

가족관계척도

사회관계척도

정신증척도

자폐증척도

38.89(10.99)

47.85(11.44)

44.17(11.21)

50.06(10.49)

49.15(12.81)

36.89(7.13)

51.89(13.17)

48.28(12.24)

28.77(2.54)

50.17(10.47)

31.72(20.60)

49.21(9.98)

41.36(12.33)

50.21(11.66)

43.00(11.27)

41.55(10.38)

45.64(12.13)

39.90(5.73)

48.30(12.73)

44.24(15.88)

30.91(3.74)

44.21(11.61)

48.97(10.95)

49.72(11.33)

-.941

-.902

.459

3.591

1.234

-2.015

1.217

1.283

-2.864

2.396

-4.846

-.209

**

*

**

*

***

표 6.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른 인성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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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의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가 어떻게 다르

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지능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시설보호아동이나 일

반가정아동이나 평균 수준을 보였지만 시설보

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낮은 지능 지수를

보였다.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특성을 살펴보

면, 언어성지능 지수와 동작성지능 지수를 비

교하였을 때 동작성지능 지수가 언어성지능

지수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

설보호아동은 언어성 기술보다는 동작성 기술

을 더 잘 이용하며 실용적, 융통적으로 문제

를 해결하고 언어적 문제해결보다는 시각적

문제해결을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룹홈 아동․청소년이 평균 수준의 지

적 수준을 나타내고 언어성 IQ보다 동작성 IQ

의 높은 점수를 나타낸 이혜진 (2006)의 연구

와 일치하는데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

보다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언어발달의

지연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소검사별 점수를 살펴보면 시설보호아동의 모

든 소검사 점수는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설보

호아동의 경우 지적호기심이 약하며,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사고능력, 언어이해력․표

현력이 떨어지고 청각적 주의집중력과 시각적

주의집중력의 저하, 시각적 예민성, 공간적 구

성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지수가 일반가정아동과 차이가 나는 이

유는 지능발달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의 여러 가지 면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설

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가정환경 요소를 보아야 할 것

이다.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 (정은혜, 2005; 이

선주, 2006)을 통해 아동의 지능발달이 가정환

경과 부모의 영향에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적게 제공되는 시

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아동보다 지능이 덜 발

달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계층이 낮으며 욕구만

족이 어렵고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적․환

경적 자극이 부족한 결손가정의 경우 지능의

하위 구조가 충분히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고 밝힌 장영애 (1987)의 연구와 일치하여

부모의 영향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보호아동과 일반가정아동과의

인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자

아탄력성이 낮고, 언어발달과 우울, 과잉행동

문제와 사회관계문제, 자폐증적 문제를 더 나

타내었다.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아

탄력성이 더 낮고 우울과 정신증 및 자폐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자아탄

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시설보호아동은 일

반가정아동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 조절

에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고, 긍정적

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언어이해를 비롯한 언어적 능력에 문제가

나타나고, 무기력함과 우울한 기분, 활동성저

하의 정서문제를 보이며, 충동적이고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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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사회적 경향을 나타내면서 일탈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과잉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여 학업이나 활동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

이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산만하고, 또래 관계

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등감이나 의존적인 자아개념을 형성

하여 사고의 문제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사

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행동들을 적게

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을 포함한 인지적 능력이 뒤떨어진다

는 연구 (노태화, 1974; 이기춘, 1975; 최나야,

2001)와 일치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언어발달

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나 부모가 학업적 성

취를 강조하는 경우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적인 환경이 설정되

지 못하는 시설보호아동은 언어발달에 미흡함

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

정아동보다 우울을 더 느끼는데 이것은 시설

아동이 우울 및 행동문제를 더 나타낸다는 연

구 (유미숙, 1980)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부족과 애정 결핍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고, 획일화된 시설 환경 안에서

감정표현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시설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비행

과 공격성에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노혜련 외,

1998;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와 일치하

는데 이것은 아동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

라는 환경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통제 받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공격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사회성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

된 태도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타인과

의 상호작용이 적은 시설보호아동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극도로 소극적이 되어 표현

에 한계를 보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

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나

타나는 사회성 문제는 시설보호아동이 또래관

계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

설양육아동은 남녀의 성차를 불문하고 일반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보다 문제적인 행동

적 정서적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결과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문제들로

발생되는 버려지는 아기들과 조기 가정해체의

피해자로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보다 안정

된 대체양육의 필요성 또는 시설양육아동들에

대한 조기 전문적 접근 프로그램의 개발을 심

리학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한편, 시설보호아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

가정아동에 비해 신체화증상과 가족관계와 관

련된 문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아동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부정적

신체증상의 징조가 더 자주 나타났다는 성미

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국아동인성검사 매뉴얼 (김승태 외, 1997)을

통해 보면, 신체화척도는 건강과 관련된 호소

를 통해 주의나 전문적인 관심을 얻으려는 시

도를 반영한다. 즉, 시설보호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약한 두통과 현기증과 같은 신체

적 증상을 호소하며 주의나 관심을 얻으려는

시도를 적게 한다. 이와 같이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신체화문제가 덜 나타난

것은 시설보호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신

체화 문제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

다는 시설보호아동은 소수의 대체양육자가 다

수의 아동들과 생활하는 여건상 직접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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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찍부터 양육자로

부터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이 발달되지 않

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으로

는 시설보호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6세 3개월

(5세 8명, 6세 72명)이고 일반가정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5세 5개월 (5세 28명, 6세 22명)로

일반가정아동들이 시설보호아동에 비해 조금

더 어리다. 보통, 연령이 어릴수록 주위 사람

특히 어른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 끌기 행동을 보이는데 일반가정아동들이

이와 같은 행동의 하나로 신체호소를 더 나타

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한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가 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척도는 가족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시설보호아동은 가족

이 실제 갈등을 겪는 상황이 없고, 보고자도

가족이 아닌 대체양육자이므로 시설보호아동

에게 이 척도를 사용한 타당도의 문제로 보인

다. 그러나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양육자와 질

적으로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시설아동도 여러 가지 대중매체나 사

회적 경험을 통해 개인내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

상은 이후 시설아동이 성장하여 개인의 가정

과 가족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질적으로

시설아동의 가족관계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반아동과 비교해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시설양육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정

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시설

양육 남아는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더 공

격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 기술도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양육아동에 대한 사회

적 편견과 관련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시설

양육 남아의 경우 대인간 관계에서 타협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사회적 기술능력이

더 낮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행

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설양육 남아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 주변 맥락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반가정양육 남아에 비해 더

부정적이고 엄격한 피드백을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사회적 제한이나 부정적 반

응으로 인해 시설양육 남아는 심리적으로는

더욱 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양육 여아의 경우에는 일반

가정양육 여아에 비해 더 공격적인 동시에 불

안과 내면화 행동문제는 덜 보이고 사회적으

로는 더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여아의 특성에 대한 주양육자의 민

감한 반응성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 같

은 외현화 행동문제는 심리내적으로 일어나는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에 비해 외부적

으로 보다 쉽게 관찰될 수 있다(이경숙 외,

2004). 특히 여아의 경우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는 여아가 원래 기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간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양육 여아가 실

제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일반양

육아동에 비해 덜 불안해할 수 있지만, 동시

에 시설의 대리양육자가 외부적으로 잘 드러

나지 않는데다가 여아의 특성으로 이해되는

시설양육 여아의 불안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

제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

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

측은 시설양육여아의 경우 외부적으로 보여지

는 공격적 행동 뿐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역

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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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한편, 시설양육아동 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가정양육 아동에 비해 사회적 기술이 미

숙하고 더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양육아동의 심

리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실제 생

활에서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하고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대신에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술증진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설양육아동의 성에 따라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시설양육 남아가 시설양육 여아에 비해

불안과 위축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사회적

관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신체화 증상과 정

신증을 더 많이 보이고 가족관계는 더 부정적

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남

자청소년이 시설여자청소년보다 위축, 신체증

상, 우울 및 불안과 비행,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났다는 최은경 (2003)의 연구와 부분 일치하지

만, 우울 성향이 남자 시설아동과 여자 시설

아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노명숙

(200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시설양육

여아에 비해 전반적인 행동적. 정서적 문제가

모두 높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아 특성적

문제로 결론지어왔던 불안. 내면화. 위축 문제

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대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5-6세

남아의 경우 동일 연령대 여아에 비해 사회적

기술능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

하는 사회적 지지에 민감하지 못하다. 따라서

시설양육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시설 내외

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행동하거나 행동문제를 더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행동문제로

인해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는 여아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주변의 부정적 평가가 가중되어 남아의 심리

적 문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시설양육아동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의 심리 내적인 측면에서 보일 수 있는

불안과 위축 등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아동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더 부정적인 가족관계 표상에 대한 구체적 개

입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개입은

향후 여아가 성인이 되어 가족을 꾸리고 자녀

를 양육하는 주체자인 어머니가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시설보호

아동들을 원부모에 의한 양육경험이 없는 아

동들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원부모와의 일정

기간 양육 경험이 있는 아동과 양육 경험이

없는 아동간의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제안

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체로 표

집수가 적었고, 연령도 5 - 6세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보호아동의 연구로 일반

화 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표집수와

다양한 연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행

동특성을 밝히는 방법인 양육자 보고 방식의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일반아동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 보고만을 사용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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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자가 아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좀 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

행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

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설아동의 일반적인 정서․

행동문제를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들의 제한점

을 고려하여 시설아동의 성에 따라 구체적으

로 인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성에 따라 효과적으

로 치료적 접근을 어떻게 개발할 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초등학교 이상 연

령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학

령전기 시설아동의 지능 및 정서․행동 특성

을 밝혔다. 따라서 보다 조기에 효과적인 개

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여

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시설양육아동의 인성과 지능 및 정서․행동특

성이 시설양육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문

제 해결적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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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s and Behavior Problems

in Institutionalized Care Childre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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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children's psychological features as comparing institutional care

children with normal childre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subjects were 80 institutionalized

children(47 boys, 33 girls) aged form 5 to 6 years old.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 was assessed by

K-PIC(Korea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im et. al., 1997) and behavior problems were assessed

by K-BASC(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Lee et. al., 2003). Results show that boys

in institutional care were more depressive, hyperactive, aggressive, less ego-resilient and showed more

autistic features than those in a general environment. Girls in institutional care were more depressive,

aggressive and showed more autistic features and psychiatric problems than those in a general

environment. Boys in institutional care showed mor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girls in

institutional care.

Key words : Institutional children, Emotional-Behavioral Character, Behavior Problems, Gender Differences


